
 

 

 

 

송도국제도시로 패션기업 ‘형지엘리트’ 이전 

-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, 중국 교복사업 사업 전초기지 역할  

- 2021년 패션복합센터 완공 시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패션그룹형지 전 계열사 입주 예정 

 

 

 

패션그룹형지의 자회사인 형지엘리트(대표 최병오)가 15일 인천 송도에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

송도 시대를 열었다. 

 

패션그룹형지는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송도 최초의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는

데 2021년 8월 완공 예정으로 대지면적 12,501.6㎡에 최고 23층 높이 3개 동으로 구성된다. 형지

엘리트는 계열사 중 가장 먼저 패션복합센터 예정지 인근으로 입주해 송도국제도시에서 형지그룹 

글로벌 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됐다. 

 

이번에 이전한 형지엘리트는 국내 대표 학생복 브랜드 ‘엘리트’를 전개하고 있다. 엘리트는 패션그

룹형지의 해외시장(중국) 공략 브랜드로 17조 원 시장 규모의 중국 교복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. 

2018년에 중국에서 162억 원의 계약고를 올렸으며 올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2022년에 계

약고 연 3,5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. 



 

 

 

이를 위해 현지 영업인력을 10배로 증원하고, 핵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해 조직 재정비와 인력 충

원을 마쳤다. 지난 3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‘양회’에서 교복 품질 관리 

법안이 제시되어 프리미엄 교복 시장을 공략하는 현지 영업 전략도 탄력을 받았다. 

 

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가 완공되면 형지엘리트를 비롯한 전 계열사와 함께 패션 관련 연구개발

센터, 패션 인재양성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. 협력사를 포함해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사무 공간

과 주거 공간, 판매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고용 창출과 글로벌 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에 기여하게 된다. 


